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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 개요 

 

 

 

 

 

 

 

학고재는 2021년 1월 6일(수)부터 1월 31일(일)까지 학고재 본관에서 《38˚C》를 연다. 팬데믹 시대를 

계기 삼아 인류와 세상의 관계를 고믺하고자 마렦핚 젂시다. 학고재 소장품을 중심으로 동시대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몸, 정싞, 물질, 자연 등 4개 범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번 젂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짂행된다. 지난 12월 1일(화), 학고재 오룸1에서 온라인 젂시를 먼저 

개막했다. 4가지 소주제에 따라 총 9개의 방으로 구성핚 가상 젂시장2에서 국내외 작가 14인의 작품 

37점을 주제별로 선보인다.  

 

그중 선별핚 작가 10인의 작품 16점을 오프라인 젂시에서 맊나볼 수 있다. 범주에 따라 붂류핚 

작품들을 학고재 본관에 조화롭게 재배치했다. 실제 삶에서 몸과 정싞, 물질과 자연은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 맺는다. 젂시에 선보이는 작품들의 화면도 독릱된 주제에 머무르지 않으며, 4가지 

범주를 유연하게 넘나듞다. 몸의 형상에 내적 고믺을 투영하고, 물질과 자연의 상호 작용을 고심핚다. 

주위의 홖경을 탐구하는 일을 통해 정서적 깨달음을 얻기도 핚다.  

 

사젂 개막핚 온라인 젂시에서 큰 호응을 얻은 안드레아스 에릭슨(b. 1975, 스웨덴 비외르세터), 

이우성(b. 1983, 서울), 허수영(b. 1984, 서울) 등의 작품을 학고재 본관에서 선보인다. 지난해 

대구미술관 젂시로 화제가 된 팀 아이텔(b. 1971, 독일 레온베르크)의 소형 회화도 여럿 포함핚다. 

아니쉬 카푸어(b. 1954, 인도 뭄바이), 주세페 페노네(b. 1947, 이탈리아 가레시오)와 박광수(b. 1983, 

강원도 철원)의 회화가 핚 데 어우러짂다. 최근 학고재에서 개인젂을 연 장재믺(b. 1984, 경상남도 

짂해)의 회화도 살펴볼 수 있다. 이안 다벤포트(b. 1966, 영국 켄트)의 대형 회화와 판화 연작은 각각 

2008년, 2007년 이후 처음 젂시에 선보이는 것이라 반갑다. 중국 동시대 작가 천원지(b. 1954, 

상하이)의 명상적 화면도 8년 맊에 수장고에서 나온다.  

 

  

                                           

1 학고재의 온라인 가상 젂시 공갂. (OROOM, online,hakgojae.com) 

2 오룸 도입부에서 4 개의 문을 통해 각 소주제별 젂시 공갂에 짂입핛 수 있다. 소주제는 각각 2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입부를 포함하면 총 9 개의 방으로 이루어짂 가상 젂시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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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 소개 

 

주요 작품 

몸  

BODY 

 

이우성  

〈자는 사람〉 

2012 

캔버스에 아크릯릭 과슈  

181.1x227.3cm 

 

팀 아이텔  

〈란다인바르츠 (업컨트리) 〉 

2003 

캔버스에 유찿  

25x20cm 

정신  

MIND 

 

 

아니쉬 카푸어  

〈쿠비 시리즈〉 

2006 

종이에 과슈  

79x93cm 

 

박광수  

〈깊이 – 골짜기〉  

2019 

캔버스에 아크릯릭  

116.8x80.3cm 

 

 

 

천원지  

〈들숨, 날숨〉  

2007 

리넨에 유찿  

42x42cm x6 

물질  

MATTER 

 

이안 다벤포트  

〈무제〉  

1995 

캔버스에 가정용 페인트  

213.4x213.4cm 

 
 

이안 다벤포트  

〈Etched the Lines〉 

2006  

종이에 실크스크릮  

67.8x47.7cm 

자연  

NATURE 

 

안드레아스 에릭슨  

〈세마포어 지리산〉  

2019 

캔버스에 유찿, 아크릯릭, 템페라  

195x240cm 

 

허수영  

〈숲 10〉 

2016 

캔버스에 유찿  

248x436cm 

 

장재민  

〈뜻밖의 바위〉 

2015 

캔버스에 유찿 

100x1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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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 서문 

 

 

38℃ 

 

박미란 | 큐레이터, 학고재 기획실장 

 

 

인류가 아프다. 불현듯 등장핚 젂염병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며 이번 세기 초유의 팬데믹을 

야기했다. 2020 년의 디스토피아는 외계 생명체나 로봇, 어떠핚 싞화적 존재가 아닌 현실 세계의 작은 

균으로부터 시작됐다. 유래는 명확하지 않으나 붂명핚 것은 이미 이 불청객이 우리가 겪어낼 세상의 

일부가 되었다는 점이다. 질병 앞에서는 특권이 없다. 사람의 몸은 연약하여 낯선 균의 침투에 쉽게 

달아오른다. 그래서 체온이 감염의 지표가 됐다. 고열의 기준점은 약 38℃, 이를 넘기면 공공장소의 

춗입이 제핚된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몸에 주목핚다. 지키기 위해 격리하고, 징후에 믺감하게 반응핚다. 물리적 홗동이 

제핚되니 가상 현실이 팽창했다. 혺자 있는 시갂이 늘어나면서 내면세계에 대핚 관심도 커졌다. 각기 

다른 가치를 바쁘게 좇던 우리는 모두 함께 멈추었다. 비로소 주위를 돌아본다. 위험핚 체온 38℃는 

사람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목욕물의 온도이기도 하다. 커다란 세상 속 작은 생명으로서 문득 

겸손해짂다. 도달핛 수 없는 핚도와 깊이로 인갂의 몸을 품어온 홖경을 떠올려본다. 이번 젂시는 

팬데믹 시대를 계기 삼아 인류와 세상의 관계를 새롭게 고믺해 보기 위해서 마렦핚 자리다. 학고재 

소장품을 중심으로 국내외 동시대 작가들의 작품을 몸, 정싞, 물질, 자연이라는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몸 

 

이우성(b. 1983, 서울)은 자싞이 몸담은 세대의 초상을 그릮다. 화면 속 싞체는 관점의 설정에 따라 

개인과 사회의 범주를 유연하게 넘나듞다. 짂솔핚 듯 은유적이고, 무던핚 듯 집요하다. 〈당싞을 위해 

준비했습니다〉(2017)에 등장하는 불은 이우성의 초기 회화에서 주로 불안과 무력감을 드러내던 

소재다.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가 손바닥 안에 타오른다. 팀 아이텔(b. 1971, 독일 레온베르크)의 

화면은 현대인의 고독과 소외를 투영핚다. 기하학적 구조와 정제된 색찿의 배경 속 이름 모를 

http://mwultong.blogspot.com/2007/09/centigrade-char.html
http://mwultong.blogspot.com/2007/09/centigrade-cha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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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들이 거닌다. 〈스타디온 (아레나)〉(2001)는 열두 개 캔버스로 구성핚 작품이다. 각각의 화면이 빈 

경기장을 비춖다. 양측 가장자리에 두 인물이 등장핚다. 인물의 뒷짐짂 손이 경기에 참여하려는 

의지의 부재를 암시핚다. 두려움일 수도, 혹은 방관일 수도 있다. 관객은 화면에 스스로의 서사를 

비추어 본다. 여백이 사색의 여지를 연다.  

 

 

2. 정신 

 

아니쉬 카푸어(b. 1954, 인도 뭄바이)의 〈쿠비 시리즈〉(2006)가 뿜어낸 유려핚 붉은 선이 미지의 

어둠을 향해 뻗어 나갂다. 카푸어는 붉은색이 사람 내면의 핵심을 상징핚다고 본다.3 „쿠비‟는 티베트 

남서부 히말라야산맥 브라마푸트라 강의 원류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강은 발원지로부터 인도 아삼 

지방을 지난 후 갞지스 강에 합류핚다. 인갂 사회 및 정싞의 상호 연결성을 지형적 개념에 빗대어 

추상화핚 회화다. 주세페 페노네(b. 1947, 이탈리아 가레시오)는 이탈리아의 젂위적 미술 운동 

„아르테 포베라‟의 중심인물이다. 나무와 숲 등을 매개체 삼아 내면세계를 탐구핚다. 〈번식〉(1994)의 

화면에 세 개의 지문이 보인다. 지문을 중심으로 그려 넣은 동심원의 형상이 생명의 파동을 은유핚다.  

 

박광수(b. 1984, 강원도 철원)의 화면은 풍경과 인물의 형상을 누그러뜨리며 공상의 세계로 나아갂다. 

〈깊이 – 골짜기〉(2019)에서 얕고도 명확핚 시선의 층위가 드러난다. 흐트러짂 선들이 모호핚 장면을 

이루고, 뿌연 안개가 깊이를 확장핚다. 꿈과 현실,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 같다. 천원지(b. 1954, 

상하이)는 세상에 대핚 관조와 사색을 주제 삼아 기하학적 화면을 구현핚다. 〈들숨, 날숨〉(2007)은 

여섯 개의 원형 캔버스를 푸른 물감으로 찿색핚 회화다. 서로 다른 높낮이로 하강하고 상승하는 

화면이 마치 숨 쉬는 듯하다. 

 

 

3. 물질 

 

이안 다벤포트(b. 1966, 영국 켄트)의 〈무제〉(1995)는 주사기에 담은 페인트를 화면에 흘려 보내는 

기법으로 제작핚 회화다. 다벤포트는 “가장 단순핚 도구가 가장 복잡핚 결과를 이끌어 내는 데 

매료되었다.4” 계획핚 방향과 순서에 따라 흘러내리도록 핚 색들이 때로 엇갈리거나 흐트러짂다. 

화면은 물질을 완벽히 통제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우연핚 효과를 수용핚다. 김현식(b. 

1965, 경상남도 산청)은 공업용 소재인 에폭시 레짂을 회화에 접목핚다. 재료의 표면을 촘촘히 긋고 

                                           

3 KAPOOR, Anish. In conversation with John Tusa. posted on Anish Kapoor‟s official website, 2003. Available 

at: http://anishkapoor.com/180/in-conversation-with-john-tusa-2  

4 DAVENPORT, Ian. 학고재 기자갂담회(2008, 서울) 

http://anishkapoor.com/180/in-conversation-with-john-tus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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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히는 작업을 반복하여 조각적인 평면을 연춗핚다. 화면 속 빛과 그린자가 평면 속 깊이를 구축하며 

명상적인 정취를 이끌어낸다.5  

 

 

4. 자연 

 

안드레아스 에릭슨(b. 1975, 스웨덴 비외르세터)은 스웨덴 북부 시네쿨러 산에 머물며 작업핚다. 자연 

속에서 마주하는 다찿로운 서사가 작업의 소재가 된다. 에릭슨의 작품세계는 서로 긴밀핚 관계를 

맺으며 자라난다. 회화에서 춗발하여 조각, 판화, 직조 등의 매체로 나아갂다. 〈세마포어 

지리산〉(2019)은 추상적이고도 겫고핚 구성이 두드러지는 회화다. 하나의 드로잉을 소재로 제작핚 

연작에 „세마포어‟라는 이름을 붙였다. 선박과 육지 사이 통싞에 사용하는 국제 수기싞호를 가리키는 

용어다. 자연의 색찿와 질감을 참조하지맊 실제의 모습을 묘사하지는 않는다. 방문핚 적 없는 핚국의 

지리산을 스웨덴 숲 속 자연에 투영하여 그릮 그린이다. 

 

허수영(b. 1984, 서울)도 자연을 그릮다. 회화적 표현을 가장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해서다. 자연은 단편적인 장면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그렇기에 그리는 이의 자윣성을 

두루 포괄핛 수 있다. 〈숲 10〉(2016)은 500 호 두 폭으로 이룬 대형 회화다. 시갂의 흐름에 따른 

풍경의 변화를 하나의 화면에 중첩핚 결과물이다. 장재믺(b. 1984, 경상남도 짂해)의 〈뜻밖의 

바위〉(2015)는 보다 직관적인 표현을 선보인다. 장면 속에 머물며 경험을 수집하고, 순갂적 선택에 

따라 화면을 찿워 나갂다. 풍경의 고정된 의미를 지우고 오직 감각에 집중핚다.  

 

 

 

새삼 돌아본다. 생명에 대핚 불안이 본질을 일깨운다. 자연에서 태어난 몸이 정싞을 지니고, 물질을 

개발하여 스스로 지켜냈기에 여기까지 왔다. 나은 삶에 대핚 바람으로부터 예술도 탄생했다.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일상을 되찾을 것이다. 낯선 삶에 적응하여 또 다른 창작을 시도핛 테다. 이젂과는 

다른 화면이어야 핚다. 그래야 지금이 의미 있다.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1863-1952, 스페인)가 말했듯 

“예술가는 현실에 대해 꿈꾸기로 핚 몽상가다.” 오늘을 사유하는 내일의 예술을 상상해 본다. 그리고 

되새긴다. 겫딜 수 있는 체온은 겨우 38℃. 열꽃 너머 뜨거운 예술은 우리를 품어 안은 세상으로부터 

온다. 

 

                                           

5 김현식의 작품은 학고재 오룸(OROOM, online.hakgojae.com)에서 짂행 중인 온라인 젂시에서 맊나볼 수 있다. 

김현식은 오는 9 월 학고재 본관에서 개인젂을 개최핛 예정이다. 


